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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구한 믿음

오늘 복음은 항구한 믿음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

다.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

니다. 하지만 바로 그 순탄치 않음이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

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성찰과 울림을 선사합니다.

“다윗의 자손이신 주님,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

오.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.” 가나안 부인의 간

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뜻밖입니다. “나는 오직 이스

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.” 선택

된 민족 이스라엘을 우선시했던 마태오 복음의 신학을 고

려한다 해도 이방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딘지 

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. 심지어 “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

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”고까지 하십니다.

헌데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. “주님, 그렇습

니다.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

기는 먹습니다.” 냉정하고 가혹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색하

게 만드는 여인의 대응에서 큰 믿음과 간절함이 묻어납니

다. 여인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. 오

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냉대와 거절의 시련을 받아들이고는 

처음보다 더 작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내

맡겼습니다.

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식사 때 작은 빵 조각을 비벼 

손 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.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. 여인

이 말한 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’란 먹다 흘린 음식이 아

니라 이렇게 손을 씻은, 어찌 보면 이미 음식이랄 수도 없

는 것이었습니다. 선택된 민족을 위해 마련된 위대한 섭리

까지는 아니라도, 그저 그 은총의 아주 작은 부스러기로도 

제 딸에게 충분할 것이라 여인은 믿었습니다.

“아, 여인아!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. 네가 바라는 대

로 될 것이다.”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방 여인의 겸손한 간

청을 받아들이시며 찬탄과 기쁨으로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

다. 이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의 강조로 시작된 대화가 

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이미 그녀에게 성

취된 구원의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. 이런 대화의 흐름은 

구약성경을 관통하는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아내

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장차 이방

인들이 어떻게 하느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될지 예고합

니다.(이사 56,6-7 참조)

가나안 여인은 어느 것 하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

그로 인해 멸시를 겪었지만,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

까지 예수님께 매달림으로써 큰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

다. 그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매달렸습니다. 예수님

께서는 이 여인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그녀를 도우셨습니

다. 이처럼 확고하고 인내롭게, 조금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

않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않으며,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

다고 깊이 확신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습니다.

산 아래 도착해 보니 멀리서 보였던 그 위대한 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거대한 벽이 제 앞에 서 

있었습니다. 그 벽을 보기 위해 이 힘든 길을 걸었나 하는 회한이 몰려왔습니다. 하지만 그분께서 

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. ‘앞을 보지 말고 뒤돌아 네가 걸어온 길을 보라. 자신이 얼마나 대단

한 일을 했는지 자랑스러워해라. 같이 기뻐하리라.’ 유별남 레오폴도  |  가톨릭사진가회

“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

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.”(이사 56,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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